
  재정경제부는 ’26년 9월부터 개인들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(DC형, 개인형 

IRP)에서 「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」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

새롭게 도입하고, 금융기관들과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.

  재정경제부는 ‘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추진협의체*’를 구성･운영하여 

안정적인 국채 판매,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･운영, 투자자 및 금융기관 

애로사항 등을 점검하였다.

  * 제1차 협의체 개최(2.12일) : 재경부 국고정책관(주재), 한국예탁결제원, 9개 금융기관 등

  투자중개업 인가를 보유한 퇴직연금사업자 중에 ｢개인투자용 국채｣ 판매를 

우선 준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참여한다. 개인투자자들은 금년 9월부터 

7개 증권사와 2개 은행*에서 ｢개인투자용 국채｣를 구입할 수 있으며, 앞으로도 

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. 참여 금융기관들은 한국예탁

결제원과 함께 ｢개인투자용 국채｣ 청약, 배정, 상환 등 거래시스템을 구축

할 예정이다.

  * (증권) KB, NH투자, 미래에셋, 삼성, 신영, 키움, 한국투자 / (은행) 농협, 신한

  정부는 작년 12월초 「개인투자용 국채」 확대의 일환으로 연금형 개인

투자용 국채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. 이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상품 

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, 국민들에게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의미가 

있다. 끝으로 정부는 개인의 국채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「개인

투자용 국채」 제도를 지속 발전･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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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국민들이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
「개인투자용 국채」에 직접 투자하는 제도를 최초 도입
- ’26.9월부터 7개 증권사, 2개 은행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10･20년물 구입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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